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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서민금융상품 연체율 상승

채원영 연구원

 최근 미소금융1)및 새희망홀씨2)의 연체율과 햇살론3) 및 바꿔드림론4)의 대위변제율5)은 상승추세를 보

이고 있음.

 서민금융상품의 수요층은 주로 저신용 ․ 저소득층으로 보유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

나 2012년 9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.92%6)인 점을 감안하면 2.6%~9.6%는 상당

히 높은 수준임. 

 또한 최근 실물경기둔화, 가계부채 규모 증가 등으로 연체율(대위변제율)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

고 있음.  

<표 1>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현황

구분 (사업 개시월)
연체율(%)

’10. 12 ’11. 6 ’11. 12 ’12. 6 ’12. 9

미소금융 (08. 7) 1.6 2.5 3.1 4.4 5.2

햇살론1) (10. 7) 0.03 1.7 4.8 8.4 9.6

새희망홀씨 (10. 11) - 1.2 1.7 2.4 2.6

바꿔드림론1) (08. 12) 5.1 4.9 5.9 7.1 8.5

  주: 1) 대위변제율.
자료: 금융위원회.

1) 저신용·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재단에서 2∼4.5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.
2)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∼14%로 대출하는 상품.
3)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(상호금융, 상호저축은행 등)에서 9∼12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.
4) 20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% 보증을 통해 8∼12%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.
5)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출해준 뒤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.
6)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,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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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. 

 금융위원회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햇살론의 보증심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.

   -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대출이므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

심각할 수 있음.

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

을 유도할 계획임. 

(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, 금융위원회, 11/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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